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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, 공해유발 기업에 금융제재
환경보호총국, 블랙리스트 작성해 금융당국 통보 … 공조방안 확대

중국 환경보호당국이 금융당국과 손잡고 환경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중단 등 금융제재를 가

하기로 했다.

중국의 환경보호총국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민은행과 은행

감독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.

금융기관은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대출을 이미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

수조치하기로 했는데 환경보호총국은 이미 관련기업 30사를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환경보호총국 부국장은 “행정적인 수단만으로는 효과가 미약하다”면서 “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금융제재를 

가하기로 했다”고 밝혔다.

또 “공해유발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리거나 대출을 중단하면 공해유발 업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할 수 있을 

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중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통한 대출중단 이외에 재정부, 보험감

독위원회, 증권감독위원회 등과도 공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.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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